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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1. 29.(금) 15:00 배포 2024. 11. 29.(금) 09:00

한덕수 총리,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병원 방문
“365일 3교대 하며 버티는 의료진 노고에 감사

지역·필수의료 살아날 때까지 정부도 최선 다할 것”

- 산부인과 없는 지자체 전국 22곳, 산부인과만 있고 분만실 없는 지자체 50곳
- 한 총리, 29일 광양 미래여성의원 의료진 격려하고 산모들에 배내옷과 손편지 선물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9일(금),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

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. 

 ㅇ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(67)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

“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

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 “지역·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이 더는 괴롭지 않게 

되는 날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 
  

 - 한 총리는 또 미래여성병원에서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중이거나, 

조만간 분만 예정인 산모들과 만나 한 분 한 분에 아이의 태명이 적힌 

손편지와 배내옷을 전달하며 “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”고 

말했다. 

□ 광양은 전체 인구 15만명으로, 산업 기반이 탄탄해 18세~45세 청년인구 

비율(34.7%)이 전남에서 가장 높고 매년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

있는 곳이지만 관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곳 뿐이다. 

 ㅇ 미래여성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3명이 365일 3교대로 24시간 분만 체계를 

유지하고 있다. 지난해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832명으로, 이중 

광양 시내에서 태어난 아기 221명(26.5%)은 모두 이 병원 산부인과 

의사 3명 중 한 명 손에 안겨 첫 숨을 쉬었다. 나머지 지역 산모들은 

분만실을 찾아 인근 대도시로 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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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최 원장은 “분만 병원을 유지하려면 3교대가 불가피해 의사가 3명은 

반드시 있어야 한다”면서 “3년전 전문의 한 분이 사직해 폐업 위기에 

몰리기도 했다”고 말했다. 최 원장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

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해 숨을 돌렸고, 그해 말 소아과 전문의도 

추가로 고용해 산모와 아기를 모두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. 

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광양처럼 분만 인프라가 위태로운 지역에 

시설비·장비비·인건비 등을 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 

      * 지역 여건에 따라 병원당 시설·장비비 총 12억원(1·2차년도), 운영비 5억원(연간) 
차등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□ 미래여성의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3명은 모두 60세를 넘긴 고참 

의사들이다. 인근 대도시 대형 산부인과에 근무하다가 은퇴 연령 전후 

광양에 왔다. 
  

 - 최 원장은 “힘들지만, 우리마저 문 닫으면 광양에 아이 낳을 곳이 없어

진다는 책임감이 있다”고 했다. 

□ 한 총리는 “분만 인프라가 무너져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은 

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쉼없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현재 우리나라는 

전국 250개 시·군·구 중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(22개) 산부인과가 있어도 

분만이 어려운(50개) 지역은 72개에 이른다(23년 12월 기준). 

 - 한 총리는 “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, ‘25년 상반기

부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일선 산부인과 병·의원(분만, 

신생아실)과 중증 치료기관의 협력 시스템 및 24시간 응급 대응체계를 

구축해나가겠다”고 약속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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